
110923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 축전 

축 사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록문화 유산인 대장경 조성 1천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에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인류문명의 결정체로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또한 

불교문화유산으로만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보고로 평

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대장경의 조성 1천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가치를 널

리 알리는 것은 인류와 문명을 향해 대장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널

리 알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팔만대장경이 갖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하다는, 최고라는 의미에만 도취해서는 안됩니다. 

대장경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최고라는 찬사 너머에 있기 때문

입니다.

우리의 대장경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 꽃을 피웠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을 웅

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의 가르침을 민족의 가슴에서 잃지 않기 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장경이 현 인류에게 전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또한 대장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에서 가장 참혹한 시간은 살육과 약탈이 횡행하는 전쟁 기간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참상 속에서 대장경을 통해 희망을 찾았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은 곧 새벽이 오는 징조임을 굳게 믿으며 우리 조상들은 그 염원을 

대장경에 한 자 한 자 새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장경이 담고 있는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는 아직도 분쟁과 대

결의 시대를 마감하지 못한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지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장경 조성 천년을 맞아 남북의 불교

도가 함께 묘향산 보현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

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개막되는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 축전 

또한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자리매김하

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대장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문화입니다. 21세기는 문

화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민족이 인류를 선도하는 

세기입니다. 문화는 문명과 정신사의 정수입니다. 대장경은 바로 이런 문

화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팔만대장경에는 

말 그대로 팔만가지의 문화콘텐츠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우리 민족문화는 물론 인류의 문화를 꽃피우라고 우리

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장경이 가진 가치와 대장경이 전하는 메시지에 올바로 

눈뜨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장경 조성 천년을 맞

이하여 평화와 희망, 그리고 문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축전이 그 새 천년을 여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라

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뜻깊은 축전을 준비하시느라 애

쓰신 김두관 경남도지사님과 해인사 주지스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황식 국무총리님께 감사드리며, 합천군과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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